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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한국은 중국에 단검, 일본은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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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환영 의장행사에서 경례를 받고 있다. 2025.11.03. ks@newsis.com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 겸임)이 한국을 중국에 대

한 '단검(dagger)'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 육군 전쟁대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 동쪽 해안에서 바라보면, 그들은 아시아 심장

부의 단검 같은 한국을 보게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너머에는 일본이 있는데 말하자면 중국에게는 남중국해로 뻗어가는 야망을 실현하는데 있어 일종의 방패이자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리고 남중국해로 가면 필리핀이 있다. 필리핀에 배치된 타이푼 미사일 등 이뤄진 일들을 고려하면 그 지역은 사실상 봉

쇄된 셈이니, 그들(중국)이 감수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미군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육군 행사에서는 "밤의 위성사진을 보면 한국은 섬 또는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의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며 "우리 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지도자들의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한다. 우리 국가 최고 지도자들

에게 선택지를 준다"고 표현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이 한국, 일본, 필리핀과 각각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을 두고 "마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토) 조약 5항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약 5항은 나토 집단방위 공약의 핵심으로, 동맹 구성원이 공격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유럽에서 러시아를 견제해왔다. 

한국과의 드론 분야 협력, 삼성과의 통신 분야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약 6개월전 미 육군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중점을 뒀던 사안 중 하나는 한국과 드론 분야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었

다"며 "이곳에 생산 시설을 유치하고 건설을 시작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 분야를 언급하며 "우리는 삼성과 훌륭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지역 우리 동맹국들은 통

신이 차단되거나 무력화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역내 동맹국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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